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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마음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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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indfulness on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Kwan-Hee Jung, Sung-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U시 청소년 188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주의
집중, 비판단적 수용 요인만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현재지 각, 탈중심적 주의 요인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
년의 마음 챙김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음 챙김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은 단지 학교생활만족에서 벗어나 마음챙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
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도 중요하다는 점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mindfulness on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The study
was conducted by enrolling 188 adolescents in U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mpact
of mindfulness on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only by the 
sub-factors of mindfulness, attention, and non-judgmental acceptance. Conversely, present perception
and decentralism, both sub-factors of mindfulness,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development. We
further confirmed that among the sub-factors comprising mindfulness of adolescents, the higher the 
attention and non-judgmental acceptance factors, the higher was the social development. Analyzing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identified mindfulness a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social 
develop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is influenced by 
mindfulness rather than just school satisfaction. Furthermore, support and countermeasures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re essential for 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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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로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반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및 취약계층 등 가정의 증가로 청소년 비행은 계속 증가
하고 있다[1].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적인 불안감과 타인
과 사회에 대한 불신감은 건강한 인격체로 성인으로 성
장하는데 매우 큰 발달장애가 된다. 특히 청소년의 더 심
각한 문제는 한번 저지른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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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범을 하게 되고 지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
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발생을 억
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이 필요하다[2].

청소년의 사회성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의 학습과제에 집중력이 높고, 학급
이나 집단에서 활동력이 왕성하며, 친구들과 충돌이 적
고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3]. 
특히 청소년들의 환경적인 요인(학대 경험, 가출 경험, 
친사회적 친구 결여, 비행집단을 포함한 또래요 인)들은 
반사회적 성격 형성에, 반사회적 성격은 인지적 판단에, 
마지막으로 인지적 판단은 반사회성 행동에 영향 주는 
것을 관찰하였다[4].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발달에 
사회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성이란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접촉할 때, 그의 행동을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청소년의 사
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5]. 이에 청소년의 사
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
구를 보면, 청소년 스포츠 참여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
치는 영향[6-8],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
치는 영향[9-11]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김유리, 
안도희[12]는 청소년들의 부정 심리를 감소시키고 긍정
심리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 마음 챙김의 역할이 중요하
므로, 청소년의 마음 챙김 증진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음 챙김이란 “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개인의 내외적 
경험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 및 자각이며, 특히 경험에 대
한 개방성, 현재 지향성과 같은 개인의 태도를 포함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는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변인
인 자기조절능력도 높아진다[14,15]. 또한 마음공부 프
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은 사회성 발달(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16]. 따라서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마음 챙김이 대학생의 정서 조절과 자기 
존중감 향상, 그리고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포함하는 
사회성 및 대인관계의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
다[17].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마음 챙
김의 수련을 한다면 사회성 발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가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청소년 스포츠 참여 경험

[6-8]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9-11]에 관한 연구는 진행
되었으나, 청소년의 마음 챙김과 사회성 발달 변인에 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마음 챙김
과 사회성 발달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이 가진 마음 챙김이 어떻게 사회성 발
달에 설명력을 가지는지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마음 챙김과 사회성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
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한 마음 챙김
의 대응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의 마음 챙김은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U시에 소재한 청소년 대상으로 2022년 9

월 5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설문 조사하였다. 또
한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설문 목적과 설문지 기입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연
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200부를 배포
하여 19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 7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
하였다. 

2.2 연구 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5문항, 

마음 챙김 20문항, 사회성 발달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내용은 성별, 학년,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갈등 정도, 가출 경험 유무 등으로 구성하
여 조사하였다. 연구 도구 및 신뢰도는 내용은 같다.

첫째, 마음 챙김을 측정하기 위해 J. S. Oh[13]가 사
용한 마음 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를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탈중심적 주의 5문항, 비판단적 수용 5문항, 
현재 자각 5문항, 그리고 주의집중 5문항의 4개 요인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나는 일어
나고 있는 일들에 주의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주의집중 .758, 현재 자각.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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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심주의 .785, 비판단적 수용 관련 .754로  마음챙김 
전체는 .92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주의 집중 
.985, 비판단적 수용 .979, 현재 지각 .981, 탈중심적 주
의 .983로 마음챙김 전체는 .935으로 신뢰도 면에서 양
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S. H. KAN[18]이 
사용한 사회성 발달 도구를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준법
성 8문항, 자주성 8문항, 근면성 8문항, 협동성 8문항의 
4개 요인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나는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킨다.’, ‘ 나는 분단 학
습할 때 함께 논의해서 하는 것이 싫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
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는 신뢰도는 준법성 .826, 자주성 .789, 근면성 .618, 
협동성 .814로 사회성 전체는 .888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신뢰도는 준법성 .758, 자주성 .791, 근면성 .780, 협
동성 .814로 사회성 전체는. 785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
하다고 할 수 있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 SPSS 22.0을 사

용하여 측정변수에 대해 요인분석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빈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0.05의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

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108명(57.4%)으로 여학생 80
명(42.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은 중3이 
39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1이 37명(19.7%), 
중2가 33명(17.6%), 중1이 32명(17.0%), 고2 가 26명
(13.8%), 고3이 21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 학생은 168명(89.4%)이며, 비동기는 20명(10.6%)
으로 나타나, 대부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부모의 갈등 정도가 ‘거의 없다’가 118명
(62.8%)이고, ‘갈등이 많다’가 70명(37.2%)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가출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경험 없음’은 
178명(94.7%)으로 대부분 가출 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Total(N=188)

Frequency Ratio(%)

Sex
Male 108 57.4

Female 80 42.6

Grade

Middle 1 32 17.0
Middle 2 33 17.6

Middle 3 39 20.7
High 1 37 19.7

High 2 26 13.8
High 3 21 11.2

Whether 
you live 

with your 
parents

Yes 168 89.4

No 20 10.6

Degree of 
parental 
conflict

Little 118 62.8

Much 70 37.2

Runaway 
experience

Yes 10 5.3
No 178 94.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솟값은 1.00, 최곳값은 5.00으로 나타
났다. 주요 변수인 마음 챙김(M=3.00), 사회성 발달
(M=3.06) 요인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Mindfulness 188 1.00 5.00 3.00 1.10

Social 
development 188 1.00 5.00 3.06 .4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main variable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마음 챙김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

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마음 챙김 요인과 사회성 발
달 요인은 낮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확
인되었다(r=. 294,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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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indfulness Social development

Mindfulness 1

Social 
development .294** 1

*p<.05,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3.4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19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9.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값이 2.006
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
으며,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
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
과, 추정된 회귀모형(F=4.761, p<.000)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의 영향력을 살펴보
면,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β=207, p<.05), 
비판단적 수용(β=255, p<.05) 요인만 사회성 발달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현재 지각(β=.079, p>.05), 탈
중심적 주의(β=-.241, p>.05) 요인은 사회성 발달에 유
의미하지 않거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마음 챙김은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factor t

Tolera
nce 
limitB Standard 

error β

Social 
develop

ment

Constant 2.687 .094 28.577***
Attention .082 .096 .207 .854* .844

Non-
judgmental 
acceptance

.098 .126 .255 .775* .457

Present 
awareness .032 .116 .079 .271 .584

Decentralize
d attention -.090 .102 -.241 -.879 .658

R²=.194, Modified R²=.174
F=4.761, P=.000, Durbin-Watson=2.006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Teachers' Teaching Commitment 
on Happiness

4.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심리적 
변인 중에서 마음 챙김이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지
를 밝히고자 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가 환경적인 
요인(학대 경험, 가출 경험, 친사회적 친구 결여, 비행집
단을 포함한 또래요 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
것들 각각이 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되는 방식을 탐구해 
왔다. 하지만 그 분석들은 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된 주
변 환경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집중하였을 뿐, 심리적 변
인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지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중에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마음 챙김이 설명 효과
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의 하위
요인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
향력에서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요인만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마음 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
향력에서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인 현재 지각, 탈중심적 
주의 요인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전체 사회성 발달에 대한 마음 챙김의 
전체 설명력은 19.4%로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영적 안녕감(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
감)이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설명력이 34.6%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19]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마음 챙김의 하위요인 주의집중과 비판단적 수용 요인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현재 주변 환경(가정환경, 학교 
환경)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내적인 경험을 주관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청소
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마음 챙김의 주의집중과 비판단적 수
용은 대학생의 인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20]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주의집중
은 사회성기술(협력, 자기주장, 자기통제) 향상에 효과적
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는 연구 결과들과 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3호, 2023

312

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
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하여 청소년의 긍정
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성 향상방안이 요구된
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마음 챙김은 사회성 발달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마음 챙김에 영향을 많
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
한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환경적
인 요인(학대 경험, 가출 경험, 사회성 결여, 비행집단을 
포함한 또래요 인)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성 발
달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
는 마음 챙김 중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주의집중 및 비판단적 수용 변인이 사
회성 발달의 설명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마음 
챙김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청소
년의 주변 상황과 특성에 고려하여 마음 챙김 중심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와 이들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측면에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챙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
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관련된 부모 관계 및 학교생활
에 관한 연구 등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
년의 심리적 변인의 상관관계 및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타 변인과의 영향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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